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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0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협률사(協律社)’가 만들어

짐으로써 판소리를 잇는 근대적 공연물로서의 창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창극은 배역을 나눠서 판소리를 부르는 것과 같은 판소리 입체

창과 비슷하였다. 당시는 앞과장, 뒷과장이라 해서 앞과장에서는 종래 하여 

왔던 무용, 노래, 기악연주(器樂演奏), 땅재주 등을 하고, 뒷과장에서 창극

을 했다. 그래서 <춘향전>이면 그것을 3일에 걸쳐 나눠서 했다. 창극은 그

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이 단체에 의해 비로소 1936년부

터 <춘향전>, <흥부전>, <배비장전>, <유충렬전> 등과 같은 작품을 한 

번 공연에 모두 공연하는 이른바 ‘전편(全篇) 창극’이 이뤄졌다. 이때는 김

창환을 이어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등 근대의 5명창들이 창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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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했다. 1919년 3³1운동 뒤의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치와 그 뒤를 이은 

1930년대의 전통문화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창극이 나름대로 일정한 모

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일제는 전시(戰時) 체제로 들어갔다. 창

극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창극은 비로소 재도약 시기를 갖게 된다. 좌우익의 대립이란 사

회적 갈등과 경제적 침체란 기본적 사회적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고조된 

민족주의와 함께 국악인들이 ‘대한국악원’을 중심으로 모였고, 국악인들은 

창극을 그들의 가장 주요한 공연 방식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대한국악원 

직속의 ‘국극사’와 개별단체들인 ‘조선창극단’, ‘국극협단’, ‘김연수창극단’ 등

이 기존에 해 왔던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의 

작품들도 제대로 다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들도 경쟁적으로 내놓

았다. 그래서 <청산도 절노, 사람도 절로>, <선화공주>, <왕자호동>, <예

도성(濊都城)의 삼경(三更)>, <단종과 사육신>, <만리장성> 등 수준 높으

면서도 흥행력을 지닌 작품들을 단체마다 이른바 3개월에 한 편 꼴로 내놓

았다. 서울에서의 공연 후 지방의 30개 도시를 도는 데 3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국산영화가 초기 단계였고, 외국영화의 수입도 제한되어 있어 서

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들의 극장들은 악극(樂劇), 창극, 신파극, 신극(新劇), 

버라이어티 쇼 등 이른바 무대공연 시대였다. 창극은 수준 높은 민족예술

적 면이 있는 동시에 대중적 흥행력도 지니고 있어 상층의 문화인사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모두 일정한 관심을 가졌기에, 광복을 맞은 새로운 조국에서 

실로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 공연물이 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창극 현

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박황(1917년생)은 해방공간을 창극의 ‘최고 융성기’

라고도 했다. 

그러나 6․25동란이 일어나므로 이 모든 것이 일시에 중단되었다. 또 당

시 창극 활동을 주도해 왔던 박동실, 정남희, 조상선, 임소향(여) 등이 월북

하므로 창극계의 공백은 컸다. 여기에다 1948년에 성립되어 전쟁 전부터도 

극장가의 관객을 독점하고 있던 여성국극 공연들은 더욱 넘쳐나 이른바 남

녀 혼성 창극단들의 설자리마저 없게 했다. 그 결과 1955년부터 창극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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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1958년에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창극 부재의 시

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창극인들은 이후 북한 가극의 기반이 되는 음악극을 만

들었다. 남한에는 김연수를 단장으로 1962년 국립창극단이 만들어져 창극

의 명맥을 유지했다.

판소리가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 공연물이듯이, 판소리를 잇는 창극도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 공연물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창극이 비

로소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논자에 따라서는 창극의 ‘최고 융성기’였

다고 하는 해방공간의 창극은 오늘날 우리가 창극을 우리 민족의 가장 대

표적인 공연물로 만들어 가는 데 분명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

다. 오늘날 한국창극사란 시각에서 해방공간의 창극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

핵심어: 근대, 해방공간, 민족예술, 창극, 판소리

1. 머리말

판소리는 강렬한 가창 방식, 고도의 예술적 성음, 폭 넓은 음역, 다양한 

선율적 기교, 다양한 표현적 기교 등으로 세계 성악사에서 유례가 없는 수

준 높은 성악예술이다. 실로 세계예술사에서 새로운 성악예술 세계를 연 

예술이라 할 만하다.1) 그런데 판소리는 전통사회의 예술이므로 전통사회가 

끝났으니 어쩌면 판소리의 예술적 생명도 다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소

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다.

판소리는 1964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춘향가>, <심청

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등 이른바 전승 5가가 각 계파 간의 

차이도 고려해서 여러 명의 보유자들로 잘 보존․전승되고 있다. 또한 2003

년에는 유네스코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적 무

 1) 손태도, ｢세계 예술사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연 판소리｣, �판소리연구�제14집, 판소리학

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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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 유산으로도 잘 보존되고 있다. 고전예술로서의 판소리의 보존․전

승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문제는 판소리가 

전통 판소리로만 머물러야 하는 데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판소리를 아직 살아 있는 예술로 여기고 있다. 국립

극장과 국립국악원에서 각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판소리 완창 공연이 

이뤄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소 공연들이 오늘날에도 이뤄지고 있다. 반

면 근대 초창기 창극이 이뤄진 이래, 사실상 판소리는 창극으로 거듭났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창극을 이은 여성국극이 오히려 성공적인 

공연물이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창작 판소리 운동’이라고 

해서 젊은 소리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소리들도 상당수 만들어지고 있

다. 그래서 판소리에서는 오늘날의 예술로서의 판소리의 나아갈 길,2) 창극

의 나아갈 길,3) 오늘날의 창작 판소리 운동에 대한 논의들4)이 모두 지속적

으로 이뤄지고, 근래에는 그동안 미뤄 두었던 여성국극에 대한 논의들5)마

 2) 임진택, ｢살아있는 판소리｣,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 문학의 현단계Ⅱ�, 창작과비평사, 

1982.

김대행, ｢21세기 사회 변화와 판소리 문화｣, �판소리연구�제11집, 판소리학회, 2000.

서종문, ｢신재효의 인식과 실천에서 본 판소리 전망｣, �판소리연구�제11집, 판소리학회, 

2000.

정병헌, ｢정현석의 삶과 판소리의 미래｣, �판소리연구�제11집, 판소리학회, 2000.

최동현, ｢21세기의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연구�제11집, 판소리학회, 2000.

김대행, ｢판소리의 발전 전망과 구도｣, �판소리연구�제18집, 판소리학회, 2004.

 3) 서연호, ｢창극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 제고｣, �판소리연구�제2집, 판소리학회, 1991.

김대행, ｢창극의 미래를 위한 조건들｣, �판소리연구�제4집, 판소리학회, 1993.

서연호, ｢창극의 현단계와 독자적인 음악극으로서의 거듭나기｣, �판소리연구�제5집, 판소리

학회, 1994.

백현미, ｢창극의 역사 위에서 창극의 미래를 기획하자 -창극 100년, 국립창극단 40년을 뒤

돌아보며｣, �미르�10월호, 국립극장, 2002.

김홍승, ‘한국음악극으로서의 창극 발전을 위한 제언’, 국립중앙극장 편, �세계화 시대의 창

극�, 연극과 인간, 2002.

임진택, ‘창극 연출에 대한 단상’, 국립중앙극장 편, �세계화 시대의 창극�, 연극과 인간, 

2002.

유민영, ‘창극의 좌표와 진로’, 국립중앙극장 편, �세계화 시대의 창극�, 연극과 인간, 2002. 

 4) 김기형, ｢창작판소리 사설의 표현특질과 주제의식｣, �판소리연구�제5집, 판소리학회, 1994.

김기형, ｢판소리의 전승력 회복을 위한 재창조 작업과 과제｣, �판소리연구�제14집, 판소리

학회, 2002.

이규호, ｢창작판소리의 음악 짜임새 -2001～2003년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판소리연

구�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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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예술이든 시대가 바뀌면 사라지거나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예

술로 계승, 발전하든가 한다. 그런데 판소리는 근대 초창기 창극과 같은 방

식으로 변모를 시도했으나 완전히 창극으로 변신하지 않고 아직 그 예술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 초창기부터 시작된 창극도 아직 그 양식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순수 민간의 공연물로는 창극이 창극을 

이은 여성국극에 완전히 자리를 내준 적도 있다. 또 오늘날에는 창작 판소

리 운동이 일어나 전통 판소리의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선언하며 새로운 

판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판소리는 조선시대의 예술이지만, 조

선시대 이후에도 후계자를 찾으려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1902년 협률사(協律社)의 창극 <춘향전> 이래 백 십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판소리의 후

계자라 할 수 있는 창극, 그 중에서도 해방공간에서의 창극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창극의 발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각들을 확보해 보고자 한다. 

해방공간에서의 창극에 대한 것은 박황의 �창극사 연구�(1976), 성경린

의 ‘현대창극사’(�국립극장 30년�)(1980), 전황의 ‘해방 전후와 1950년대의 

창극’(�세계화 시대의 창극�)(2002), 백현미의 ｢해방기 및 1950년대의 창극｣

(�한국 창극사 연구�)(1997)에서 대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뤄졌고, 근래에 

김민수의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2013)에서 그 자세한 공연 작품 

등이 신문자료 등을 통해 조사, 연구되었다.6) 해방공간에서의 창극과 그러

한 창극에 대한 공연예술사적 논의가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

 5) 김병철, ｢한국 여성국극사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7.

윤수연, ｢해방 이후의 여성국극 연구｣, 이화여대 음악학부 석사논문, 2005.

 6) 박황, �창극사 연구�, 백록출판사, 1976.

성경린, ‘현대창극사’, �국립극장 30년�, 중앙국립극장, 1980.

백현미, ｢해방기 및 1950년대의 창극｣, �한국 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전황, ‘해방 전후와 1950년대의 창극’, 국립중앙극장 편, �세계화 시대의 창극�, 연극과 인간, 

2002.

김민수,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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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창극사를 통해서 본 해방공간 창극

*����´µ�o%	�y¶

1902년 협률사(協律社)가 세워졌을 때, 창극이 시작된 것은 다음의 기사

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협률이라 하는 것은 풍악을 갖추어 노래하는 회사라 함이니……춘향이 놀이

에 이르러서는 어사출도하는 거동과 남녀 만나 노는 형상 일판을 다각각 제 복

색을 차려 놀며 남원일읍이 흡사히 온 듯하더라

<뎨국신문>(1902. 12. 16.)7)

이러한 협률사에서 시작된 창극은8) 앞과장이라 하여 관기(官妓)춤 등 

각종 춤, 농악, 각종 노래, 땅재주 등 각종 놀이 등 종래의 여러 공연물들을 

먼저 한 뒤, 뒷과장이라 하여 <춘향전>, <심청전> 등의 창극을 3일 정도

로 나누어 공연했다. 이러한 초창기의 창극은 나중에 발전하더라도 무대 

뒤에 그림막 정도를 하나 치고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하는 일종의 

입체창 중심의 창극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무․희 다음의 간단한 창극은 별다른 발전 없이 1934년 

조성성악연구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창극 활동을 하기 전까지 광무대, 연

흥사, 단성사, 장안사 등 서울의 여러 근대식 극장들과 ‘◯◯◯(김창환 혹은 

송만갑) 협률사’와 같이 지방으로 다닌 공연단들에 의해 지속된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준으로 1910년대 무단정치를 펴던 일제가 

1920년대 들어 이른바 문화정치로 정책을 전환하자, 활동에 제약이 적어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전통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급속히 사라져 가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한 결과다.9) 1934년 송만갑(1865～1939), 이동백(1866～1947), 정정

렬(1873～1938) 등 판소리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선성악연구회는 

 7) ‘백현미, 앞의 글, 2002, 42면’에서 재인용.

 8) 당시 협류사의 대표는 판소리 명창은 김창환(1854～1927)이었다.

 9)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문화｣, 서울대 국악과 박사논문, 2003,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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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크게 고무되어 있던 사회 전반의 전통문화 부흥 조류에 기반해, 판소

리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판소리 계통의 근대적 공연물인 창극에도 남

다른 의욕을 가졌다. 그래서 직속 단체로 ‘창극좌’ 곧 이른바 ‘조선창극좌’를 

두고 정정렬이 주동이 되어 연극 전용 극장으로 1935년에 세워진 동양극장

에서 <춘향전>(1936. 9.), <흥부전>(1936. 11.), <심청전>(1936. 12.), <숙

영낭자전>(1937. 2.), <배비장전>(1937. 3.), <옹고집>(1938. 8.) 등의 창극

들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공연했다. 종전에 3일에 걸쳐 나눠 하던 것을 한 

번 공연에 모두 하던 이른바 ‘전편(全篇) 창극’들이었다. <유충렬전>(1936, 

6), <편시춘>(1937, 6), <농촌야화>(1938, 10), <백제의 낙화암>(1940) 등

과 같은 창작물들도 공연했다.

이러한 본격적인 창극이 이뤄지게 된 것은 당시의 전통문화 부흥 운동과 

관련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들의 후원은 물론 실제 다

음과 같은 나름의 후원회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에 사회적 관심이 컸

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 고유의 정악인 구악은 점차 없어지고 야비한 속가만이 유행됨으로 

이에 개탄을 마지않은 이윤용 이진호 김명준 고희준 이병렬 오태환 전성옥 제씨

의 수십명의 발기로 조선성악연구회의 후원회가 조직하게 되었는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선일보사 강당에서 발회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4명창에게 표창식을 거행한다.

<매일신보>(1936. 5. 29.>

또 다음의 신문기사와 대화들을 보아 당시의 이런 창극들은 시대에 부응

하는 면도 있었고 공연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판소

리의 예술성을 능가하는 면도 있었다.

고전가곡의 고전가곡의 고전가곡의 고전가곡의 재출발재출발재출발재출발, , , , , 창극 창극 창극 창극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 평평평평(1)(1)(1)(1)(1)고전가곡의 재출발, 창극 춘향가 평(1)        -홍종인

고가곡에 문외한인 필자에게 그 무대와 그 창자들의 연기는 각곡과 사설과 

그 장면의 박진미를 맛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즉 요정의 온돌방 같은 곳에서 

일찍이 박녹주 이동백의 그 노래도 몇 번 들었던 일이 있고, 기타의 명창이라는 

기생의 춘향가도 여러 번 들었었으나, 노래의 음악적 표정도 그 사설도 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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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흥을 못 주던 것이 그 밤의 창극 몇 장면은 확실히 노래의 맛을 주었다는 점에

서 성공이라 할 것이다. 노래의 맛을 본래 아는 관중들이 그 명창의 노래에 감심

(感心)했다는 점과는 유과 다르나 이 점에서 금번의 창극은 대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상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1936. 10. 3.)

(문) 요사이 창극을 가극으로 해 가시 데 대하여는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답)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니까 하기는 하지마는 판소리가 

없어진 것이 딱한 노릇입니다.

(문) 전해오는 판소리 외에 새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 생각이 어찌 없겠읍니까마는 우리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을 상대로 기자가 한 인터뷰’, <조선일

보>(1937. 1. 3.)

그냥 하는 말로, 간단하게 한 말일 수도 있으나, 실제 명창들의 말대로 

새로이 만든 창극으로 인해 판소리가 없어진다면, 그러한 창극이야말로 판

소리의 예술성을 잇는 근대의 새로운 공연물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공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면이 

있어, 조선성악연구회가 시작한 이른바 ‘전편(全篇) 창극’은 지속적으로 이

뤄졌다.

이 당시는 창극이 흥행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면도 있어 조선성악연

구회의 조선창극좌 외에도 화랑창극단, 대동가극단, 선일창극단, 한양창극

단, 반도연무대 등의 순수한 흥행적 창극단들도 더 이뤄졌다. 이 중 화랑창

극단은 <봉덕사의 종소리>(1940), <팔담춘풍>(1940) 등과 같은 창작물을 

공연했다.

당시의 창극은 1936년 <춘향전> 공연 당시에도 다음처럼 반주악사들이 

있었듯 선율악기의 반주가 수반되었다.

조선성악연구회에서 구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춘향전을 가극으로 각색

하여서……취악에 참여할 분은 해금 지용구, 젓대 방용현, 피리 임학준, 장고 정

원섭

<조선일보>(193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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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도창(導唱)은, 다음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했다.10)

박녹주, ‘나의 이력서 -(21) 창극 춘향가’

또 이도령이나 춘향이 소리하기 전 상황을 소개하는 창을 서로 하려고 다투

기도 했다. 이 창은 사람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다.

즉 “그때 춘향이는 도련님과 이별하고…” 하는 장면을 무대 뒤에서 들려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창을 누가 하도록 미리 짜놓지를 않았

다. 아무나 그때그때 불러주도록 돼 있었다. 그것을 이 4대 명창이 서로 하려고 

나란히 서서 기회를 잡는 시합을 벌였다. 이 시합은 항시 목소리가 큰 이동백 선

생이 유리했다. 송만갑 선생이 “그때…” 하고 나오더라도 그 목소리를 압도하는 

이동백 선생이 큰소리로 따라서 불러제치면 송만갑 선생은 쓴 입맛을 다시고 물

러가곤 했다.

<한국일보>(1974. 2. 5.)

그러나 이러한 창극의 발전과는 반대로 당시의 시대 상황은 1937년 중․

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악화일로가 되어, 일제 하의 우리나라도 

급격히 전시(戰時) 체제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1940년 12월 이른

바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문화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조선문인협회, 조

선영화인협회, 조선연극협회 등을 결성하여 문화 부문의 통제를 위한 조직 

기구를 신설했다. 이에 조선성악연구회의 조선창극좌는 조선연극협회에 소

속되고 말았다. 

조선성악연구회는 다음처럼 당시의 전시 체제에 편입된 것이다.

10) 이와 같은 도창의 방식은 다음 기사로 보아 1958년까지도 이뤄졌다.

“얼마 전에 국립극장 주최로 각 방면에서 위원이 나와 이 문제를 토의했는데 우리는 인물의 

‘셀맆’(대사)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장치 기타를 설명하는 ‘스프지․디렉션’(도사)를 구별해

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 그 두 종류의 부르는 음악적 조건이 달라서 다른 조로 해야 

될 뿐아니라 ‘도사’를 부르는 사람도 무대 한 쪽에 보이도록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

에는 악기를 사용하는 ‘오케스트라’(악대)도 관중이 볼 수 있게 무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는 것” <서울신문>(195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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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창극의 조선창극의 조선창극의 조선창극의 신발족신발족신발족신발족조선창극의 신발족

신체제에 신체제에 신체제에 신체제에 협력협력협력협력, , , , , 신작각본 신작각본 신작각본 신작각본 상영상영상영상영신체제에 협력, 신작각본 상영

부내(府內) 익선정(益善町) 조선성악연구소에서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조

선창극의 새로운 출발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었는데 신체제하에 있어 시국소식

에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언제까지든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구태에 연연

할 것이 아니라 새로히 문예부를 설치해서 신작각본을 상영하야 조선창극의 일

대혁신을 도하기로 되었다. 그 첫 시험으로 제1회 신춘공연에는 극계의 ◯숙 이

서구씨의 신작 <대관흥아>(1막3장)를 무대에 올리기로 되었다. 그리고 제2회는 

유자후씨가 <속욕전기>에서 취재한 신작을 상영할 예정이다.

<매일신보>(1940. 12. 13.) 

이 무렵 조선연극협회 회원에 대해 기예증이라는 증서도 교부하여 이 기

예증이 없는 사람은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했다.11) 

1942년 일제는 더 나아가 조선연극협회와 조선연예협회를 합쳐 조선연

극문화협회를 만들고, 종래의 조선창극좌와 화랑창극단을 합쳐 조선창극단

을 만들었으며, 한양창극단과 반도연무대를 합쳐 동일창극단을 만들고, 대

동가극단과 선일창극단을 합쳐 반도창극단을 만들었다. 급기야 1944년 4월

에 ‘연예, 흥행에 관한 비상조치’를 만들어 연기자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보

아 실격자는 떨어뜨리더니12) 동년 5월 8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97호 ‘조선

흥행 등 취체규칙’을 공포해 단체들에 대한 심사도 시작하였다. 이에 이미 

통합된 세 개의 창극단들 중 조선창극단과 반도창극단이 정비 대상이 되어 

조선창극단은 조선이동창극단이 되어 순회공연에 주력하게 되고, 반도창극

단은 해산되고 만다.13)

조선연극협회 결성 당시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구태에 연연”하

지 않는다 했으나, 그 이후에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춘향전>, <심

청전>, <흥부전> 등과 같은 종래의 전통적 창극들도 여전히 이뤄졌다. 물

론 조선창극좌의 <마의태자>(이광수 작, 1941), <재봉춘>(이서구 작, 

1941), <삼국지>(이운방 각색, 1941), 화랑창극단의 <망부석>(이서구 작, 

11) <매일신보>(1941. 3. 7.)

12) <매일신보>(1944. 4. 5.)

13) 김민수, 앞의 글, 46～51면, 7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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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항우와 우미인>(이운박 작, 1942), 조선창극단의 <고란사의 종소

리>(박영진 작, 1943), <농군(農軍)>(박영진 작, 1944), <어촌야화>(박영진 

작, 1945), <장화홍련전>(박진 작, 1945), 동일창극단의 <남강(南江)의 풍

운(風雲)>(이운방 작, 1943), <추풍감별곡>(김용승 각색, 1943), <결전일족

(決戰一族)>(이서구 작, 1944),14) <일목장군>(김아부 작, 1944), <김유신

전>(김건 작, 1944) 등 조선연극문화협회 소속 작가들의 창작물들도 공연

했다. 이 무렵 일반 창극 공연 앞에 일본말로 하는 간단한 연극을 했다 하

는데,15) 이와 관련된 조선창극단의 <노래하는 사위(歌ふ壻さ)>(1막, 박영

진 작, 1944), 동일창극단의 <귀환병의 가정(歸還兵の家庭)>(1943), <촌일

번의 화가(村一番の花嫁)>(이서구 작, 1944) 등도 보인다.16)

*�*��´µ¨�·5	�y¶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17) 우리 민족사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현대사

의 출발을 뜻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분

단으로 인한 남한에서의 미군정청의 진주였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는 일제와의 투쟁 방법에서 시작되었고 해방 후 분단으로 더욱 첨예화된 

좌․우익의 문제였다.

음악계에서는 1945년 8월 16일 조선음악건설본부를 결성하고 이에 작곡

부, 성악부, 기악부, 국악위원회를 두었다. 국악위원회는 8월 19일 국악건설

본부로 개칭하고, 동년 8월 29일 조선음악건설본부에서 독립하여 나와 국

악회를 만들었다. 국악회는 동년 10월 국악원으로 개칭했다. 이른바 대한국

악원 시대가 된 것이다.18) 조선음악건설본부도 좌익계 사람들이 만든 조선

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에 있다가 1945년 9월 15일 좌익에서 조선프롤레

타리아음악동맹과 이를 이은 조선음악가동맹을 만들어 나가고, 우익도 고

려교향악협회를 만들어 나가며 해체되었다.

14) 이와 비슷한 시국극(時局劇) 창극 <총후국민(銃後國民)>(1943)도 있었다.

15) 조금앵 증언(2003. 6. 29.)

16) 김민수, 앞의 글, 2013, 64～83면.

17) 해방공간은 통상 1945년 8월 15일 해방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때까지를 말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1950년 6․25 때까지로 설정했다.

18) 국악원은 이후 1953년 대한국악원으로 개칭했으며 1961년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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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악계는 다음처럼 좌․우익의 대립이라고 할 만한 것이 뚜렷하게 

없었다 한다.

이두현: 해방 직후에 좌익 연극이 굉장히 권력도 세고 연극하는 데 정치성도 

나오는데, 근대 국악계에서는 좌익 계통이 없었나요? 

김연수: 국악 계통에서도 그런 색채를 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색채를 띤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이북으로 가고 여기 없습죠.

이두현: 그들이 창극계의 활동, 좌익 창극인들의 활동 같은 거….

김연수: 뭐, 그 사람들이 좌익에 대해서 창극 활동을 여기서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전 국악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심정이 그런 맘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익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이북으로 월북을 해버렸었죠.

……

이두현: 일반 연극인들은 좌익이 많았어요, 창극단보다…. 조선연극동맹이니, 

뭐 여러 가지 극단들 만들고 혁명극장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많

이 했는데. 창극계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좌익…

김연수: 창극계에서는 좌익계에 대한 뭐 극단을 조직했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

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좌익이라면 아주 죽기보다 더 싫었단 얘기지. (1968. 4. 1.)19) 

김연수(金演洙, 1907～1974)의 말대로 사실 창극계에서도 이른바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 창극 배우이자 가야금 연주자였던 정남희(1905～

1984)는 남로당 당원으로 해방 후에도 수시로 경찰에 불려갔다.20) 해방 전

후 <이준열사>,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여사>, <유관순 열사> 등 이른

바 열사가를 지었던 박동실(1897～1968)은 해방 후 전남 광주에서 활동하

다 서울로 올라와 1945년 12월에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를 결성하여 신작

창극 <건설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남부지역으로 지방 순회공연을 했다. 

이 단체를 주도한 사람들은 박동실 외에 안기옥(1884～1974), 조상선(190

9～1983) 등이었는데, 이들은 이후 모두 월북했다. 그러나 해방 후 창극계

에서는 이들 좌익 계통 사람들의 활동으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던 

19)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연극이면사 대담: 이두현�, 도서출판 피아, 2006, 153～154면.

20) 박녹주, ‘나의 이력서 -(27) 공산 치하’, <한국일보>(197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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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창극단의 <춘향전> 공

연  <매일신보>(1945. 9. 28.) 

것이다.

해방 후에 가장 먼저 공연 활동을 한 곳

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조선창극단이었

다. 이 단체는 서울 제일극장에서 1945년 9

월 29일부터 <춘향전>을, 동년 10월 4일부

터는 <장화홍련전>을 공연했다. <장화홍련

전>은 이미 조선창극단이 1944년에 초연한 

적이 있는 작품이었다.21) 전남 광주에서도 

공연이 이뤄졌다. 광주에 있던 박동실(朴東實), 오태석(吳太石), 조몽실(曺

夢實,) 조상선(趙相善) 등에 의해22) ‘광주성악연구회’가 결성되어 그 직속 

창극단이 1945년 10월 15일부터 광주극장에서의 박황 각색의 <대흥보전>

을 시작으로 순회공연들을 하게 된다. 또 서울에서는 10월 28일에 민중창

극단이 이석구(李錫求) 작 <춘향전>을 역시 제일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고 했다.23)

이후 앞서 말한 대로 상경한 박동실에 의해 1945년 12월부터 조선고전음

악연구회의 <건설하는 사람들>이란 신작창극이 이뤄졌다.

조선고전음악연구회조선고전음악연구회조선고전음악연구회조선고전음악연구회(((((朝鮮古典音樂硏究會朝鮮古典音樂硏究會朝鮮古典音樂硏究會朝鮮古典音樂硏究會) ) ) ) ) 공연준비공연준비공연준비공연준비조선고전음악연구회(朝鮮古典音樂硏究會) 공연준비

자유해방의 새날과 함께 새로 창립된 조선고전음악연구회에서는 그 첫공연으

로 창극 �건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남부조선을 순회하야 호평을 바덧고 ​ 그 

총수입 십여만원을 전재동포구제사업에 제공하엿는데 다시 제2회부터는 회의기

구를 혁신하는 한편 특히 문화인물을 심의원으로 위촉하는 동시에 대작 �론개

(論介)�를 준비중이라 하야 이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자못 놉다

<서울신문>(1945. 12. 10.)

21) 김민수, 앞의 글, 77면.

22) 이 외에도 당시 단원들로 성원목(成元睦), 조동선(曺東善), 공기남(孔基南), 주광득(朱光得), 

한영호(韓英鎬), 박후성(朴厚性), 한일섭(韓一燮), 안채봉(安彩鳳), 한애순(韓愛順), 박농주(朴

弄珠), 김경애(金敬愛), 공옥진(孔玉珍) 등이 있었다. 박황, 앞의 책, 159면.

23) 민중창극단은 <문예신보>(1945. 11. 9.) 기사에서 1945년 말에 출발한 악극단으로 되어 있

었다. 이 단체에서 판소리인인 박귀희, 조순애가 활동한 것도 확인되었다. 김민수, 위의 글, 

164면.



294  국문학연구 제31호

[그림 2] 대한국악원 제1회 공연 

<춘향전>  <동아일보>(1946. 1. 6.) 

이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박동실, 안기옥, 유

창준, 조상선 등이 중심이었는데, 이들은 좌익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24)

1945년 10월에 결성된 대한국악원은 초대 이

사장에 함화진(咸和鎭),25) 부이사장에 박헌봉

(朴憲鳳)이었으며, 산하부서로는 아악(雅樂), 정

악(正樂), 기악(器樂), 창악(唱樂), 무용(舞踊) 

등이 있었다. 대한국악원은 첫 사업으로 11월 5

일 직속 공연단체로 창극을 위한 국극사(國劇

社)를26) 두었다. 해방 직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

쳐 민족주의적 성향이 높았기에, 민족음악, 민

족연극들에 ‘국악’, ‘국극’이란 말을 씀으로써27) 

민족예술을 국가적 예술로 부각시켰다.

당시 대한국악원의 산하 단체에는 직속 창극

단인 국극사 외에도 장악회(掌樂會)와 국극협

회가 더 있었다. 이 중 국극협회는 국극사와 공동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다 

1948년 이후 국극협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독립된 공연단체가 되어 독자적 

공연들을 하게 된다. 궁중 아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악회는 이후 1950

년 국립국악원이 되어 완전히 나가게 된다. 

대한국악원에서는 1946년 1월 창극인들을 총망라한 이른바 <대춘향전> 

창극 공연을 기획하고, 각 지방에 산재한 창극인 전원의 상경을 권고, 요청

했다. 이에 광주성악연구회 직속 창극단은 2개월의 순회공연 후 단체를 해

산하고 상경했다. 당시 인원이 창극인, 기악인을 합쳐 130여 명이 되었다 

한다.28) 그리고 실제 300여 명이 연습하고 있다고도 했다.

24) <해방일보>(1945. 12. 30.) ‘김민수, 위의 글, 164면’ 참조.

25) 이후 박헌봉, 김연수 등이 이른바 대한국악원 이사장을 이어 했다.

26) 당시 국극사 단원들에는 정원섭(丁元燮-북), 오태석(吳太石) 정남희(丁南希), 조상선(趙相

鮮), 강장원(姜章沅), 한갑득(韓甲得), 김재선(金在先-북), 장영찬(張永璨), 박녹주(朴綠珠), 

김소희(金素姬), 임소향(林素香), 박귀희(朴貴姬), 조순애(曺順愛), 백점봉(白点奉, 백인(白

仁), 성순종(成淳鍾), 김준옥(金俊玉), 성추월(成秋月), 신숙(愼淑), 양옥진(梁玉珍) 등이 있었

다. ‘김민수, 앞의 글, 126면’ 참조.

27) 박황, ｢창극사 연구｣ 백록출판사, 1976, 158～159면.


